
10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조 2개를 준비해 미꾸라지

와 금붕어를 집어넣는 모습을 보였다. 새만금 공사 현장에 사용된 제강슬래그 침출수 영향을 동물실험

으로 확인한다는 주장이었지만, 이의 실상은 이목을 끌기 위한 쇼이자 동물학대에 불과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동물실험을 실시하도록 엄격히 규정하며 3R원칙을 지

키도록 한다. 동물실험 3R원칙은 동물실험의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감소(Reduction), 실험방

법 개선(Refinement)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물실험을 

할 경우 동물 사용을 최소화하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준병 의원은 3R원칙 고려 없이 불필요한 실험을 강행했다.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제강

슬래그 침출수와 금강물을 담은 수조에 미꾸라지 1~2마리와 금붕어 1마리씩을 넣었고, 슬래그 침출수

가 담긴 수조 안에서 미꾸라지와 금붕어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움직임을 멈췄

다. 같은 수조에 윤준병 의원은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어 알칼리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애초에 임의로 

실험을 설계할 때 어류 대신 리트머스 시험지로 대체하면 될 일이었다. 동물을 필수로 동원하지 않고도 

충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도 진행한 것은 동물의 고통과 희생을 이용해 결과물을 돋보이게 만들

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국내 실험동물법은 실험을 위한 동물을 동물실험시설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기준에 적합한 수입된 실험동물로 한정하고 있다. 과연 윤준병 의원이 이러한 규정에 맞는 시설에서 동

물을 데려왔을지 의문이다. 보도된 언론 내용에 따르면, 이날 새만금 슬래그 침출수 속 어류는 결국 껍

질이 하얗게 벗겨지며 모두 죽음에 이르렀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그러나 질의내용에 집중하기보다 언

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경쟁이 심각하다. 심지어 동물을 동원하고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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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동물실험’으로 동물학대한

윤준병 의원 규탄한다!

- 동물실험은 3R원칙 준수해 이뤄져야 하나, 전혀 지켜지지 않아
- 동물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다! 윤준병 의원은 생명 감수성부터 길러야



하는 일마저 국회 내에서 발생한 점은 경악스럽다. 동물은 쓰고 버리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라는 당

연한 사실을 윤준병 의원은 명심하고 생명 감수성부터 높이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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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윤준병 의원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사진2. 윤준병 의원이 미꾸라지, 금붕어를 넣은 제강슬래그 침출수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그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